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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지식활용은 조직의 역량 제고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활동이며 새로운 가치를 다시 생산하게 하는 지식관리의 

가장 핵심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활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환경에 대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연구는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관리 활동 중 마지막 단계인 지식활용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정보문화와 조직문화를 파악하고자 지식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문화 및 조직문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출연연구소, 도서관, 기업연구소에 근무하는 사서직, 연구직, 일반직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는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정보문화의 여섯 

가지 속성과 조직문화의 네 가지 유형이 지식활용의 문제대처, 지식재생산, 지식확산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보문화(제어성, 공개성, 적극성)와 조직문화(관계지향문화, 혁신지향문화, 과업지향

문화)가 지식활용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직의 지식활용에 있어서 시사점

을 논의하였다. 

ABSTRACT

Knowledge utilization is an activity directly linked to organizational capacity and is the most 
essential activity in knowledge management that is to produce new values. Thus,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factors and the environment that affect knowledge 
utilization are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formation 
cultu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on knowledge utilization. For this, data were collected from 
300 workers from 6 institutions including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libraries, and 
cooperation research institute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six aspects of information 
cultures and four organizational culture types on knowledge utilization. The results show that 
information cultures(control, transparency, proactiveness) and organizational culture (The Clan 
Culture, The Adhocracy Culture, The Market Culture, The Hierarchy Culture) are significantly 
influential factors for the knowledge utilization. Based on results, this study provides the 
implication of knowledge sharing in the organizations and suggests furthe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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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면서 추상적인 개념

인 ‘지식’과 실용성을 지향하는 ‘지식관리’라는 

용어가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영역에서 경쟁력

이라는 용어와 함께 다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제 지식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 또는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고, 지식을 최

적화하는 지식관리 또한 지식사회에서의 핵심

적 활동으로 인지되고 있다. 지식관리란 조직의 

핵심자원인 지식을 창출, 축적, 공유,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활동

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식활동은 조직 역

량을 강화하는 활동으로 최근에 들어서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일찍이 Brown과 Duguid(1998)는 조직차원

에서의 지식은 문화적인 배경에서 그 의미를 가

지게 되며, 집단적인 관행이 집합적 지식, 공유

된 이해와 지각, 지식활용을 이끈다고 하였다. 

이에 여러 연구자들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 또는 특성이 지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논의를 종

합해보면 지식관리의 성과가 조직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그 영향요인도 다르며, 조직이 가지는 

특정 문화나 가치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

식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Pferrer와 Sutton(1999)은 이러한 원인은 다양

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식관

리 활동의 주체인 사람의 문제 즉 개인적 특징

일 수 있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나 시스템 또는 

가치나 문화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

다수의 논문에서 조직의 문화적 특성 즉 조직

문화가 지식관리 특히 지식공유나 지식활용 활

동에 핵심 성공요인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장

애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히며 지식관

리와 조직문화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정 구성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

는 의식과 환경인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사

고방식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예빈, 김성희, 2016; 신제현, 하동현, 2016; 

허성욱, 최재송, 2017; 강천국, 2018). 

이러한 지식관리 활동과 조직의 문화적 특성

간의 영향관계는 주로 개인의 학습과 경험을 바

탕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이

나 아이디어, 노하우, 절차 및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창의적 활동인 ‘지식창출’과 개인 또는 조

직의 지식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전하는 활동

인 ‘지식공유’에 한정되어 논의되고 있다. 그러

나 지식관리 활동 중 조직성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지식활용 활동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드

물었다. 대체적으로 대다수의 연구들은 지식활

용을 지식공유의 연속적 활동으로 인지하거나 

두 개의 활동을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하여 분

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식공유 활동에 유

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검증된 특정 변수

가 지식활용 활동에 각각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았다(정재훤, 앙성병, 김영걸, 2009).

지식관리에서 지식활용이란 지식공유 활동으

로 공유된 정보 내지는 지식이 실제 가치창출을 

위해 사용되는 과정으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 

과정에 지식을 이용, 적용, 응용하는 것을 말한

다. 특히 지식활용을 통한 학습(enlightenment)과 

사회화(social maintenance)는 개인과 조직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활동일 뿐만 아니라, 조직 

혁신과 역량강화를 확산시키는 선순환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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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Choo, Furness, 

Paquette, Van den Berg, Detlor, Bergeron, 

& Heaton, 2006). 이에 최근에는 정보활용 활동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문화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Vick, Nagano, Popadiuk 

(2015)은 정보문화가 지식활용과 지식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보문화의 속

성에 따라 지식활용 방식이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한 사회나 조직에서 공통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활용 활동 패턴이나 

정보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말하는 정보문화

는 조직문화와 같이 지식활용 활동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정보

문화의 각각 다른 특성이 다양한 지식활용 활

동에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지식활용은 조직의 역량 제고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활동이며 새로운 가치를 다시 생산하

게 하는 지식관리의 가장 핵심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활용 활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및 환경에 대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연구는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지식

관리 활동 중 마지막 단계인 지식활용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보문화의 유형과 조직

문화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정보문

화와 조직문화의 유형 별 지식활용과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여 실제 정보문화와 조직문화가 서

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지

식활용의 세가지 활동, 즉 새로운 문제나 변화

에 대해 해결하기 위한 활동, 실패와 경험지식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 업무변화를 위

한 활동, 그리고 업무처리의 변환을 위한 새로

운 정보의 확산 및 적극적 활용 활동에 어떠한 

정보문화 및 조직문화 유형이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였다.

조직의 변화와 역량 강화가 성공적으로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지식활용이 저절로 발현될 수 

있는 지식친화적 조직문화와 정보문화가 필수

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의 변

화와 새로운 지식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

는 지식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즉 정보

문화 및 조직문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지식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문화 및 조직문화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

적이라 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문화

한 사회의 조직 특성을 포괄적이며 거시적으

로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나 조직이 지니는 문

화적 속성을 많이 거론한다. 문화는 사회적으

로 구성되고 특정시기에 특정 집단에 작동하는 

공개적이고 집합적인 의미체계이며 특정 구성

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신념, 이념과 학

습, 규범과 전통, 그리고 지식과 기술 등을 포함

한 복합적인 개념을 말한다. 따라서 정보문화

(information culture)를 “정보에 대한 공유된 

가치와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정보화 기

본법 제3조에는 정보문화를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

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으로 정의내리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보문화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한 

사회 환경의 변화상으로부터 정보화가 촉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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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식의 변천까지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칭되고 있다(김문조, 2010). 따라서 

정보문화의 정의는 매우 암묵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며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한 정의와 조직 

차원에서의 접근한 정의가 상이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직 내 지식활용 활동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정보문화의 개념을 조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Choo et al., 2006; Oliver, 2007).

정보문화는 조직의 정책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정보의 가치와 유용성을 인지하는 문화

이며 정보관리와 활용시 공유되는 조직의 가치, 

규범, 행태인 것이다. 정보문화의 속성을 규명

하는데 노력한 Choo 연구팀은 ‘가치’를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신념으로 보았고, 

‘규범’을 가치에서 파생된 것으로 정보행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칙이나 표준으로 

보았다. 특히 비공식적 규범은 정보의 생산, 흐

름, 활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태도를 말

하고 공식적인 규범은 조직의 자산으로서 정보

를 계획하고 통제하는 정책이나 규칙을 말한다

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행태’는 조직의 역할, 체

계, 상호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의 패턴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개념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의 정보문화를 ‘신뢰

성(integirty)’, ‘공개성(transparency)’, ‘공유성

(sharing)’, ‘적극성(proactiveness)’, ‘비공식성

(informality)’, ‘제어성(control)’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Choo et al., 2006). 

Choo 연구팀은 2천명 이상의 전문직을 고용

하고 있고 캐나다 전국규모 법률사무소에 소속

된 변호사, 전문직 직원, 행정직원, 보조직원들

을 대상으로 정보관리와 정보문화가 정보활용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다수

의 응답자는 실제 정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정보관리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보문화는 정보관리에 매우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정보활용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하였다. 특히 정보문화는 정보의 공유 및 활

용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보문화가 

지니는 각각의 특성은 정보활용 목적에 따라 다

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후, Abrahamson과 Goodman-Delahunty 

(2013), Sundqvist와 Svärd(2016)는 Choo 연

구팀이 제안한 6가지의 정보문화 유형을 이용하

여 각각 지식활용과 기록관리에 어떠한 영향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Abrahamson과 

Goodman-Delahunty(2013)는 조직의 정보관

리와 정보문화가 지식활용 특히 문제해결, 새

로운 업무/변화, 정보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캐나다 경찰조

직에 속하는 여러 계급의 134명의 경찰직 공무원

을 대상으로 설문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적극적 협력문화는 정보공유에 가장 강하게 영

향을 미치며, 정보관리가 잘되면 잘 될수록 개방

성 및 신뢰성 속성이 높다고 하였다. Sundqvist와 

Svärd(2016)는 기록관리 환경에서도 정보문화 

속성이 잘 매칭이 되는 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

였다. 이들은 정보의 생산과 결과물 활용에 대

한 인식이 달라 기업조직에 적합한 정보문화 속

성이 기록관리 환경에 잘 매칭되지 않는 다고 

하였다. 그러나 좀 더 포괄적이며 개념적인 시

각에서 보면 기록의 생산-획득-보존 과정이 정

보의 이용-공유-확산으로 매칭될 수 있다고 하

였다. 또한 Oliver(2017)는 기록관리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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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문화는 이론적인 면과 실제 업무적 측

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정보문화는 3개의 계층

으로 즉 정보가치-정보기술-거버넌스 측면에

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2006년 연구에서 정보문화를 6개의 속

성으로 나누어 설명한 Choo는 2013년의 연구

에서는 정보문화와 조직의 유효성간의 관계를 

심층 분석하여 4개의 정보문화 유형을 제시하

였다. 정보관리의 목표가 조직의 업무완성이면

서 성공이 중심인 ‘결과중심의 문화’, 정보가 

내부업무를 통제하고 규칙과 정책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중심의 문화’, 정보가 소통, 

참여, 정체성을 격려하는데 활용되는 ‘관계중

심의 문화’, 마지막으로 정보가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창조성을 지원하는데 활용되는 

‘위험부담 문화’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에 따라 Choo는 공유성, 적극성, 통제성 그리고 

신뢰성을 기준으로 하여 4개의 정보문화 유형이 

가지는 특징과 관계를 설명하였다(Choo, 2013). 

Vick 연구팀(2015)은 2013년 Choo가 제시한 

이론적 틀인 정보문화의 4개의 유형과 특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혁신적 기술을 연구하

고 있는 12개의 프로젝트 팀을 선정하여 심층적

인 인터뷰와 리뷰를 한 결과, 5개의 관계중심 문

화, 5개의 규칙중심의 문화, 2개의 위험부담 문

화임을 밝히고 이 팀들이 지닌 정보관리의 목표, 

정보가치, 정보요구에 기반을 둔 정보행태, 정

보추구, 정보이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위험부담문화는 외부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규칙중심의 문화는 내외부 모든 지식에 관

여하고 결과중심의 문화는 내부지식을, 관계중

심의 문화는 지식의 사회화 즉 공유에 힘쓰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에서 정보문화를 다각적

으로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2006년의 Choo 연구팀의 연구에서 사용한 정

보문화 6가지 속성이 정보문화를 규명하거나 

유형별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정보문화

를 “정보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으로 조작적으

로 정의하고 지식활용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정보문화의 측정 지표로 ‘신뢰성’, ‘공개성’, ‘공

유성’, ‘적극성’, ‘비공식성’, ‘제어성’을 사용하였

다(<표 1> 참조).

정보문화 속성 개념

신뢰성
- 개인이나 조직의 수준에서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 신뢰하고 규범화된 태도
- 상호 교류하는 정보의 무결성 정도 

공개성
- 실수나 실패한 것에 대하여 구성원들 사이에 보고하거나 공개하는 정도
- 정보오류에 대한 구성원의 태도

공유성
- 조직 내 정보의 교환 및 공유의 정도
- 조직 외부와의 정보교환 및 공유정도

적극성
- 업무수행, 상품개발 등을 위한 지식활용 정도
- 외부의 변화나 변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 활용 정도

비공식성
- 비공식적인 정보원을 신뢰하는 정도 
- 비공식 정보를 이용하는 정도

제어성
- 조직의 업무성과와 관련된 정보 파악 정도
- 업무 수행 및 모니터링 등 기업 성과 기준에 대한 전사적 이해 정도

<표 1> 정보문화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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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직문화

조직문화(organization culture)란 조직이 외

부환경에 대한 적응이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조하거나 공유하게 된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 사고방식, 이념과 학습, 규범과 전통, 그

리고 지식과 기술 등을 말한다(박순애, 오현주, 

2006).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직면하는 상황

을 해석하고 적절한 반응을 결정할 때 표현적이

고 상징적인 기틀인 공통된 신념과 가치를 공유

하는 개념이 바로 조직문화이고 조직문화는 조직

의 성패를 결정하는 전략수립과 진행과정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의 가치와 신념 그리

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

문에 많은 학자들이 조직문화를 지식관리, 조

직성과, 정보기술 활용, 조직개발, 직무만족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제

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조직문화와 지식공

유 또는 지식활용간의 상호관계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지식의 공유와 활용

이 조직의 생존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

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용선(2010)은 

금융기관 조직문화 유형이 지식공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34개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혁신지

향, 후원지향 조직문화 유형이 지식공유에 유의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고 지식공유에 

적합한 조직문화 프로파일에는 규정지향, 목표

지향 조직문화도 속한다고 하였다. 한편, 조규

철(2011)은 조직문화 유형에 대한 유통업 종사

자의 인식이 지식공유와 지식활용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4개의 국내 

대형 유통업체의 임직원 350명을 대상으로 분

석하였다. 그 결과 개발문화가 지식공유와 지식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위계문

화에서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예빈과 김성희(2016)는 지식공유를 매개

변수로 이용하면서 조직문화와 팀 성과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건설회사에 

종사하는 임원진 1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

과, 공유문화, 경쟁문화는 지식공유 및 팀성과

에 직․간접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으나 개방적 조직문화는 그 영향이 없음을 밝

혔다. 노현경(2018)은 항공사 객실승무원 조직

문화가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소통중시와 조직중시 문화가 지식공유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조직문화가 지식공

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개인특성은 조절

효과를 갖지 않는다고 하였다. 

Chang과 Lin(2015)은 조직문화와 지식관리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대만의 글로벌 

IT 회사 중 15개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

과, 결과 및 업무 중심의 조직문화가 지식관리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통제적 조직

문화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

다. 다만 보다 데이터의 결과가 유효하기 위해

서는 장기적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Lee, Shiue, Chen(2016)은 소프트웨

어 개발업체의 조직문화가 지식공유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특히 SPI(software 

process improvement) 기업에 속하는 118명

의 구성원 응답을 기반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정보기술을 다루고 개방적 성격을 가진 조직에

서도 기존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관계지향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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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문화가 위계적 조직문화보다 지식공유에 긍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Chidambaranathan과 Rani(2015)은 도서관의 

조직문화와 지식관리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다. 16개의 대학도서관에 속하는 112명의 사

서들이 지닌 인식을 조사한 결과, 지식관리는 

사서의 개인적 특성과는 상호관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고 관계지향적, 과업중심적, 혁신지향

적 조직문화가 지식관리에 긍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 위계적 조직문화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

음을 밝혔다. 

조직문화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국내의 

조직문화 유형화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경쟁가치모형이다(장용선, 2010; 정

승환, 김연정, 송영수, 2016). Quinn과 McGrath 

(1985)이 제안한 경쟁가치모형은 수직축은 ‘유

연성-통제’, 수평축은 ‘내부환경-외부환경에 대

한 관심’으로 구분하여 한 조직에서 4개의 핵심

가치를 가지는 문화유형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쟁가치모형은 연구

대상 조직의 문화를 하나의 유형으로 귀속시키

기보다는 연구대상 조직의 문화적 속성들과 차

원에 따라 상이한 문화적 프로필을 구성하는데 

유용하고(엄석진, 2010), 유형화에 의한 조직

분류는 조직연구에서 효과적인 분석 틀을 제공

해준다. 경쟁가치모형을 조직문화에 적용한 학

자들 간에도 용어의 사용은 다양하다. 즉 Quinn

과 Spreitzer(1991)은 집단문화(group culture), 

발전문화(developmental culture), 위계문화

(hierarchical culture), 합리문화(rational cul- 

ture)로 분류하여 사용하였고, 그 후 Cameron 

& Quinn(2011)의 최신 논문에서는 조직문

화의 4가지 유형을 위계지향문화(hierarchical 

culture), 혁신지향문화(adhocracy culture), 과

업지향문화(market culture), 관계지향문화(clan 

cultur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

으며, 하나의 조직에는 여러 가지 조직문화가 

존재하므로 한 가지 유형만으로 하나의 조직을 

특정화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와 지식활용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를 이용

하여 조직문화를 위계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 

혁신지향문화, 관계지향문화로 구분하여 측정

하였다. <표 2>는 4개 유형별 조직문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조직문화 특징

위계지향

문화
규칙이나 질서에 따라 업무의 절차와 구조를 중시하고 장기적인 안정과 예측가능성을 추구하는 문화

혁신지향

문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일터로 특정지어지고 변화에 대한 준비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과업지향

문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생산성과 이익창출을 목표로 공격적인 전략과 목표를 지니는 

문화

관계지향

문화

공유된 가치와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하여 인간중심적인 업무 환경, 구성원들의 참여와 몰입, 팀워크 

및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는 문화

<표 2> 조직문화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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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식활용

지식활용 개념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

서는 조직문화와 관련한 지식활동에 대하여 지

식관리, 지식공유, 지식활용의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직문화에서의 지식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지식활용의 개념은 “공유한 지식을 

실질적으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 과정에 활용

하는 과정으로, 지식의 이용, 적용, 응용 등을 

포함하는 활동”이다(현영란, 2011). 즉 조직이 

추구하는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역

량강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으며, 조직의 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문제해결 및 업무성과를 향상

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이 지식활용

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식활용은 개인의 지식상태

의 변화부터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가 발생한 상황을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수행하는 행위, 의사결정 하는데 관련된 모든 

정보행위로 볼 수 있다. Taylor(1991)는 Dervin 

(1983)의 ‘의미형성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

식활용 행위를 기반으로 하여 지식활용 활동을 

인식(깨달음), 문제 이해, 수단적, 사실적, 확인

성, 예측성, 목적성, 개인적 정보 활용 등 여덟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러한 여덟 

가지 지식활용의 유형은 그 구분의 기준이 명확

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지식활용의 행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Choo 연구팀(2006)

은 지식활용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새

로운 문제해결 혹은 상황변화에 대처하고자하는 

문제대처’, ‘과거의 실수나 경험으로부터 획득한 

지식을 활용하는 경험활용’, ‘업무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정보를 확산해 활용하는 정보확산’

으로 구분해 정의하였다. 이향수(2011)는 공공

기관의 인적자원관리와 지식활용의 관계를 분석

하는 연구에서 지식활용 유형을 ‘상황변화 대처’, 

‘지식의 재사용’, ‘지식의 확산’으로 보았고, 지식 

소싱 행위와 지식활용의 관계를 분석한 한상우

(2014)는 지식활용을 ‘지식재사용’, ‘지식응용’, 

‘지식확산’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식활용은 “정보를 통한 기존

의 지식과 행위를 변화시키는 행동”이라는 개

념으로 정의하고, 지식활용의 활동유형은 ‘문제

대처’, ‘지식재사용’, ‘지식확산’으로 보았다. <표 

3>은 3개 유형으로 구분된 지식활용 활동의 특

징을 설명하고 있다. 

지식활용 유형 개념

문제대처
새로운 문제해결,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식을 활용

지식재사용
창의적으로 업무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실패 또는 경험 지식을 적극적 활용

지식확산
업무처리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지식 및 

정보를 확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표 3> 지식활용의 유형

3.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지식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문

화와 조직문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지식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문화 및 조직문화 

관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정보

문화의 여섯 가지 속성(신뢰성, 공개성, 공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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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성, 비공식성, 제어성)과 조직문화의 네 가

지 유형(위계지향문화, 혁신지향문화, 과업지향

문화, 관계지향문화)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지식활용(문제대처, 지식재사용, 지식확산)을 종

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정보문화(신뢰성, 공개성, 공유성, 

적극성, 비공식성, 제어성)은 지식활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1. 정보문화(신뢰성, 공개성, 공

유성, 적극성, 비공식성, 제어성)는 문제

대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2. 정보문화(신뢰성, 공개성, 공

유성, 적극성, 비공식성, 제어성)는 지식

재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3. 정보문화(신뢰성, 공개성, 공

유성, 적극성, 비공식성, 제어성)는 지식

확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조직문화(위계지향문화, 혁신지향

문화, 과업지향문화, 관계지향문화)는 지식

활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1. 조직문화(위계지향문화, 혁신

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 관계지향문화)

는 문제대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 가설 2-2. 조직문화(위계지향문화, 혁신

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 관계지향문화)

는 지식재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3. 조직문화(위계지향문화, 혁신

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 관계지향문화)

는 지식확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와 정보문화가 지식

활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

여 4가지 유형의 조직문화와 6가지 속성을 지

닌 정보문화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지식활

용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정보문화와 조직

문화의 측정을 위한 도구들은 선행연구에서 지

속적으로 사용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고 지식

활용을 측정하는 문항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개발하였다. 설문항목은 리커트 평정방식에 따

라 5점 척도에 의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매우 그렇다

(5)’는 전적으로 동의함을 나타냈다. 

먼저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정보문화는 Choo 

연구팀의 연구(2006)에서 Marchand의 정보행위 

및 가치관 지표를 중심으로 개발하여 Abrahamson

와 Goodman-Delahunty(2013), Sundqvist와 

Svard(2016)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사

용하였다. 정보문화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 20개 질문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4>는 정보

문화 속성에 대한 질문항목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의 독립변수인 조직문화는 Quinn과 

McGrath(1985)이 사용한 경쟁가치모형을 바

탕으로 개발되어 대다수의 조직문화 연구(장용

선, 2010; 조규철, 2011; 정승환, 김연정, 송영

수, 2016)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직문화에 대한 설문문항은 네가지 조직문화

에 대하여 각 6개씩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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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질문항목 속성 질문항목

신뢰성*

∙잘못된 정보의 전달 경험

∙수습을 위하여 정보 배포 경험

∙사적인 이유로 정보를 보유한 경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내 정보 활용한 경험

공유성

∙같은 팀의 동료들과 정보 교환

∙다른 부서의 동료와 정보 교환

∙조직에 속하지 않는 일반이용자와 정보 교환

∙파트너 조직에 속하는 사람들과 정보 교환

공개성

∙정보공개 행위와 환경을 격려

∙실수/실패한 정보 공개적으로 공유

∙두려움 없이 실수경험 공유

적극성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합한 정보 적극적 사용

∙서비스의 향상/개발을 위하여 정보 활용

∙변화/변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 활용

비공식성

∙비공식적 정보(원)를 더 신뢰

∙비공식적인 정보(원)를 더 많이 이용 

∙정보의 질 증명을 위한 비공식적인 정보 이용

제어성

∙업무성과와 관련된 정보 파악

∙업무성과/정책에 관한 정보 파악

∙업무의 수행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보 파악

*신뢰성 질문은 역산문항(reverse-coded)임

<표 4> 정보문화에 대한 질문문항

유형  질문항목 유형 질문항목

위계문화

∙상급자와 직원간의 위계서열 관계 강조

∙통솔/통제하기 위하여 결재과정 강조

∙업무처리 절차 및 규정이 세심하게 정립됨

∙상위관리자의 직권과 통제 강조

∙규정준수와 실수 없는 업무처리 강조

∙부서의 안정과 질서가 우선적으로 강조

과업지향

문화

∙조직에서 가장 강조하는 목표가 효율성임

∙조직 관리 및 행동은 목표 달성 위주로 진행

∙구성원의 평가는 실적 위주로 함

∙모든 일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임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 성과달성을 강조

∙목표달성/성과가 낮은 구성원에 대한 낮은 평가

혁신지향

문화

∙선도적인 위치에서 성장/발전하는 것을 강조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것을 강조

∙업무처리의 절차, 규칙, 규정 변경 용이

∙새로운 사업 활동에 과감하게 지원

∙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강조

∙새로운 /창의적인 제안을 위한 제도 활용

관계지향

문화

∙구성원 서로 우호적인 관계 유지

∙구성원간의 협조적인 근무 분위기 강조

∙부서 내에서의 인간 친화 강조

∙상급자는 친근한 직장선배로서의 역할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를 감싸주려 함

∙구성원들 간의 교류가 매우 활발함

<표 5> 조직문화에 대한 질문문항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지식활용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문항들은 정보문화나 조직문화 같이 

정규화되지 않았다. 이에 지식활용 또는 지식활

용 성과를 측정한 여러 연구(Choo et al., 2006; 

이향수, 2011; 한상우, 2014)들을 참조하여 3가

지 지식활용 활동에 대하여 각 4개씩 총 12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위하여 

개발된 3개 범주에 속하는 12개 측정항목의 내

적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표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설문 항목 신뢰도의 크론바하 알파 계수

가 0.7이상으로 나타나 평가 항목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

다. 또한 측정항목의 요인분석 결과, 지식재사용

의 일부문항의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나, 두 번째로 요인부하량이 높은 것과 큰 차

이가 나지 않아(.05미만) 각각의 측정문항들로 

문제대처, 지식재사용, 지식확산을 분석하는 것

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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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질문항목 요인 적재값 Cronbach's alpha

문제대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식 활용 .402

.847
∙문제를 대처하고자 지식에서 얻은 새롭고 실험적인 방법 채택/시도 .737

∙업무프로세스 향상하고자 지식 활용 .905

∙현 상황이나 환경 변화를 인지하기 위하여 지식정보 활용 .620

지식

재사용

∙경험에서 습득한 지식 활용 .802

.815
∙효율적인 업무방법을 모색하고자 습득한 노하우 활용 .873

∙과거 실수로부터 획득된 지식을 내 업무수행에 활용 .658

∙실수/실패 경험을 활용하여 내 업무의 창의적인 변화 모색 .298

지식

확산

∙새로운 정보나 아이디어를 적극적 활용 .335

.776
∙새로운 전문지식/정보를 부서 내에 확산 .547

∙새로운 지식을 외부에 알리고 활용되는 것을 선호 .963

∙나의 업무를 발전시키고자 타인이 알고 있는 지식 활용 .654

<표 6> 지식활용에 대한 질문문항

4. 데이터분석

 본 연구는 조직문화와 정보문화가 지식활용

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갖추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를 비롯하

여 일반기업, 도서관 등 여섯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총 300명의 직원들

을 대상으로 하여, 2018년 6월 1일부터 발송하

여 7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배

포된 300부의 설문지 중에서 231부(77.0%)가 

회수되었으며, 이중에서 설문에 응하지 않거나 

분석에 부적합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

에는 221부가 이용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조사를 실시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변인

들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낸 연구가설을 검증하

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직문

화와 정보문화는 독립변인으로 하고, 지식활용

은 예언변인으로 하였으며 투입방법은 단계적 

투입방법을 사용하였다.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의 응답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포

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응답자는 총 221명으

로 여성은 107명(48.4%)이고 남성은 114명

(51.4%)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가 38명(17.2%), 

30대는 75명(33.9%), 40대는 61명(27.6%), 50

대는 39명(17.6%)이었다. 학력의 경우에는 학

사출신들이 84명(3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는 69명(31.2%), 박사는 41명(18.6%), 박

사과정 12.2%(27명)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연수

에 있어서는 5년 미만 근무한 직원들의 비율이 

가장 많은 42.5%(94명), 16-20년이 15.8%(35

명), 11-15년이 11.3%(25명), 25년 이상이 11.3% 

(25명), 6-10년이 10.4%(23명), 21-25년이 8.6% 

(19명)을 차지하고 있다(<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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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 수 구분 응답자 수

성별
여성 107 48.4%

학력

학사 84 38.0%

남성 114 51.6% 석사 69 31.2%

근무

경력

1년 이상-5년 미만 94 42.5% 박사과정 27 12.2%

5년 이상-10년 미만 23 10.4% 박사 41 18.6%

10년 이상-15년 미만 25 11.3% 21~30세 38 17.2%

15년 이상-20년 미만 35 15.8%

나이

31~40세 75 33.9%

20년 이상-25년 미만 19  8.6% 41~50세 61 27.6%

25년이상 25 11.3%
51~60세 39 17.6%

61세 이상 8  3.6%

<표 7>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4.2 정보문화, 조직문화, 지식활용에 

관한 집단별 특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

성인 성별, 경력, 업무 유형에 따른 정보문화, 조

직문화, 지식활용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독립적 t 검증과 One-Way ANOVA

를 실시하였고,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것에 대

해서는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보문화는 평균 3.26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는 적극성, 제어성, 공유성, 투명

성, 신뢰성, 비공식성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적극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있어서는 모든 영역에

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서직이 

일반, 연구직에 비교하여 모든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높은 수준의 정보문화를 보였다(<표 8> 

참조).

조직문화는 전체적으로 관계지향문화, 위계

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 혁신지향문화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 경력에 있어서는 21년 

이상, 업무에 있어서는 일반직인 집단의 경우 

위계지향문화가 관계지향문화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9> 참조).

지식활용은 평균 3.59점으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별로는 지식재사용, 문제대처, 지식확산 순

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지식재사용이 다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평균비교 결과, 문제

대처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p=.020, p<.05). 업무유형에 따

른 평균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나 사서직의 경우 연구직, 일반직과 비교하

여 문제대처, 지식재사용, 지식확산 모든 영역

에서 평균 이상의 높은 수준의 지식활용을 보였

다(<표 9> 참조).

4.3 정보문화가 지식활용에 미치는 영향

<표 10>은 6가지 정보문화 속성(신뢰성, 공개

성, 공유성, 적극성, 비공식성, 제어성)과 지식활

용의 3가지 활동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

다. 비공식성은 지식활용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관관계 값이 부적인(-) 관

계를 보였다. 따라서 비공식적 정보를 보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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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보문화

신뢰성* 공개성 공유성 적극성 비공식성 제어성

성별

여성 2.82 3.03 3.32 4.20 2.37 3.63 

남성 2.84 2.97 3.35 4.33 2.49 3.72 

합계 2.83 3.00 3.34 4.27 2.43 3.68 

경력

1년~5년 2.89 3.03 3.14 4.14 2.37 3.64 

6년~10년 2.90 2.94 3.33 4.32 2.64 3.72 

11년~15년 2.67 2.83 3.54 4.40 2.44 3.68 

16년~20년 2.83 3.11 3.49 4.37 2.59 3.68 

21년~25년 2.66 2.96 3.41 4.21 2.39 3.58 

26년 이상 2.82 3.00 3.61 4.45 2.29 3.83 

합계 2.83 3.00 3.34 4.27 2.43 3.68 

업무

사서직 2.78 3.03 3.37 4.42 2.53 3.77 

연구직 2.86 2.91 3.31 4.22 2.45 3.69 

일반직 2.83 3.09 3.34 4.22 2.34 3.60 

합계 2.83 3.00 3.34 4.27 2.43 3.68 

*신뢰성 질문은 역산문항(reverse-coded)임

<표 8> 정보문화에 대한 집단별 특성

　구분
조직문화 지식활용

위계지향문화 혁신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 관계지향문화 문제대처 지식 재사용 지식확산

성별

여성 3.49 2.87 3.19 3.45  3.39* 3.84 3.31 

남성 3.42 3.03 3.22 3.51  3.63* 3.95 3.41 

합계 3.45 2.95 3.21 3.48 3.52 3.90 3.36 

경력

1년~5년 3.46 2.87 3.11 3.49 3.47 3.82 3.32 

6년~10년 3.38 2.96 3.06 3.54 3.59 3.93 3.32 

11년~15년 3.50 2.87 3.53 3.59 3.60 3.90 3.39 

16년~20년 3.30 3.18 3.21 3.47 3.64 4.04 3.45 

21년~25년 3.56 2.94 3.26 3.36 3.33 3.99 3.22 

26년 이상 3.54 3.03 3.35 3.39 3.52 3.86 3.55 

합계 3.45 2.95 3.21 3.48 3.52 3.90 3.36 

업무

사서직 3.41 3.03 3.15 3.48 3.60 3.92 3.44 

연구직 3.38 3.06 3.13 3.43 3.51 3.79 3.37 

일반직 3.56 2.78 3.34 3.54 3.47 3.99 3.30 

합계 3.45 2.95 3.21 3.48 3.52 3.90 3.36 

*: p<.05

<표 9> 조직문화와 지식활용에 대한 집단별 특성

구분
정보문화

신뢰성 공개성 공유성 적극성 비공식성 제어성

지식활용

문제대처 .023 .231** .249** .285** -.047 .430**

지식재사용 .135* .312** .339** .460** -.072 .316**

지식확산 .087 .308** .275** .309** -.022 .368**

*: p<.05, **: p<.01

<표 10> 지식활용에 대한 정보문화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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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정보문화와 지식활용 간에 서로 어떠

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

면, 공개성, 공유성, 적극성, 제어성은 지식활용

의 문제대처, 지식재사용, 지식확산 모든 면에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반적으

로 특히 문제대처와 제어성(r=.316, p<.01), 지

식재사용과 적극성(r=.460, p<.01), 지식확산과 

제어성(r=.368, p<.01)간의 상관관계 값이 다른 

관계보다 높았다. 

위의 상관분석 결과를 기초로, 정보문화가 

지식활용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

기 위해 단계적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회귀분석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회

귀진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우선 다중공선성

의 측정, 모형 오차항의 등분산성, 모형 오차항 

분포의 정규성 및 독립성 등을 살펴보아야 한

다. 이에 따라 변수들 간 관계의 강도를 파악하

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독립 변

수들 간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며, 각 독

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 확인 결과, 모두 VIF 

값이 1에 가까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표 11>은 정보문화의 6 가지 속성

종속
변수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p)
B 표준오차 베타

문제
대처

모델 1

제어성 .464 .066 .430 7.023 .000***

R 제곱=.185    수정된 R 제곱=.181    R 제곱 변화량 =.185 
F 변화량 = 49.323    유의확률 F 변화량 = .000

모델 2

공개성 .130 .059 .137 2.202 .029*

제어성 .429 .067 .397 6.363 .000***

R 제곱=.202    수정된 R 제곱=.195    R 제곱 변화량 =.018 
F 변화량 = 4.848    유의확률 F 변화량 = .029

지식
재사용

모델 1

적극성 .422 .055 .460 7.653 .000***

R 제곱=.212    수정된 R 제곱=.208    R 제곱 변화량 =.212 
F 변화량 = 58.576    유의확률 F 변화량 = .000

모델 2

공개성 .198 .049 .239 4.052 .000***

적극성 .384 .054 .418 7.091 .000***

R 제곱=.267    수정된 R 제곱=.260    R 제곱 변화량 =.055 
F 변화량 = 16.416    유의확률 F 변화량 = .000

지식
확산

모델 1

제어성 .410 .070 .368 5.851 .000***

R 제곱=.136    수정된 R 제곱=.132    R 제곱 변화량 =.136 
F 변화량 = 34.237    유의확률 F 변화량 = .000

모델 2

공개성 .228 .061 .234 3.721 .000***

제어성 .349 .070 .313 4.970 .000***

R 제곱=.188    수정된 R 제곱=.180    R 제곱 변화량 =.018 
F 변화량 = 13.842    유의확률 F 변화량 = .000

모델 3

공개성 .218 .061 .224 3.583 .000***

적극성 .167 .075 .155 2.236 .026*

제어성 .269 .078 .242 3.448 .001**

R 제곱=.206    수정된 R 제곱=.195    R 제곱 변화량 =.018 
F 변화량 = 5.001    유의확률 F 변화량 = .026

*: p<.5, **: p<.01, ***: p<.001

<표 11> 정보문화가 지식활용의 하위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n=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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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식활용의 세 가지 하위요소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분석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전

반적으로 제어성, 공개성, 적극성이 지식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1에 대한 결과로써, 정보문화 중, 공개

성과 제어성이 문제대처를 유의미하게 예측한다

고 설명할 수 있다(F 변화량=4.848, 유의한 F 

변화량=.029). 모델 2에서는 공개성과 제어성

이 지식활용에서의 문제대처를 19.5% 설명한다

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제어성

(Beta=.397, p<.001)이 문제대처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변수로 도출되었으며, 공개성(Beta= 

.137, p<.05) 역시 영향변수로 검증되었다. 이

로서 조직구성원들이 업무성과나 정책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제어성이 높을수록, 조직구성

원들이 정보공개 행위와 환경을 격려하고 두려

움 없이 실수경험을 공유하는 공개성이 높을수

록 문제대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가설 1-2에 대한 결과로써, 정보문화 중, 공개

성과 적극성이 지식재사용을 유의미하게 예측한

다고 설명할 수 있다(F 변화량=16.416, 유의한 

F 변화량=.000). 모델 2 에서는 공개성과 적극

성이 지식활용에서의 지식재사용을 26.0% 설명

한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적

극성(Beta=.418, p<.001)이 지식재사용에 영

향을 가장 많이 주는 변수로 도출되었으며, 공

개성(Beta=.239, p<.001) 역시 영향변수로 검

증되었다. 이로서 조직구성원들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합한 정보를 사용하고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하여 정보 활용에 적극적일수록, 두려움 

없이 실수경험을 공유하는 공개성이 높을수록 

지식재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가설 1-3에 대한 결과로써, 정보문화 중, 공개

성, 적극성, 제어성이 지식확산을 유의미하게 예

측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F 변화량=5.001, 유의

한 F 변화량=.026). 모델 3에서는 공개성, 적극성, 

제어성이 지식활용에서의 지식확산을 19.5% 설

명한다고 할 수 있다. 베타 값의 비교를 통한 변

수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보면, 제어성(Beta= 

.242, t=3.448, p<.005), 공개성(Beta=.224, t= 

3.583, p<.001), 적극성(Beta=.155, t=2.236, p<.05)

의 순으로 영향력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로서 조직구성원들이 업무성과나 정책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제어성이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들이 정보공개 행위와 환경을 격려하고 

두려움 없이 실수경험을 공유하는 공개성이 높

을수록, 정보 활용에 적극적일수록 지식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4.4 조직문화가 지식활용에 미치는 영향

<표 12>는 4가지 조직문화 유형속성(위계지

향문화, 혁신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 관계지향

문화)과 지식활용의 3가지 활동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혁신지향, 과업지향, 관계지향

의 조직문화 유형은 지식활용의 모든 활동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위

계지향문화는 지식활용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더욱이 위계지

향 문화와 문제대처와 지식확산은 부적인(-) 관

계를 보였다. 특히 문제대처와 관계지향(r=.448, 

p<.01), 지식재사용과 관계지향(r=.395, p<.01), 

지식확산과 혁신지향문화(r=.503, p<.01)간의 

상관관계 값이 다른 관계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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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직문화

위계지향 혁신지향 과업지향 관계지향

지식활용

문제대처 -.007  .437** .341** .448**

지식재사용  .108 .145* .286** .395**

지식확산 -.061  .503** .258** .452**

*: p<.5, **: p<.01,

<표 12> 지식활용에 대한 조직문화의 상관관계

위의 상관분석 결과를 기초로, 조직문화가 

지식활용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

기 위해 단계적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수들 간 관계의 강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

분석과 각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독립 변수들 간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되

었으며, 모든 변수들의 VIF 값이 1에 가까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조직

문화의 네 가지 유형이 지식활용의 세 가지 하

위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가설 2-1에 대한 결과로써, 조직문화 중, 관

계지향문화, 혁신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가 문

제대처를 유의미하게 예측한다고 설명할 수 있

다(F 변화량=13.893, 유의한 F 변화량=.000). 

Model 3에서는 관계지향문화, 혁신지향문화, 과

업지향문화가 지식활용에서의 문제대처를 33.2%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베타 값의 비교를 통한 

변수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보면, 관계지향

문화(Beta=.316, p<.001), 혁신지향문화(Beta= 

.289, p<.001), 과업지향문화(Beta=.213, p<.001) 

순으로 문제대처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로서 조직문화 중에서 공유된 가치

와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하여 인간중심적인 업

무환경에 초점을 두는 관계지향문화, 변화에 대

한 준비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것을 중요

하게 여기는 혁신지향문화, 생산성과 이익창출

을 목표로 공격적인 전략과 목표를 지니는 과

업지향문화가 문제대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가설 2-2에 대한 결과로써, 조직문화 중, 관

계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가 지식재사용을 유

의미하게 예측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F 변화량

=12.491, 유의한 F 변화량=.000). Model 2에

서는 관계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가 지식활용

에서의 지식재활용을 46.0%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베타 값의 비교를 통한 변수들 간의 상대

적 중요도를 보면, 관계지향문화(Beta=.353, 

p<.001)가 과업지향문화(Beta=.218, p<.001)보

다 영향력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조직문화 중에서 공유된 가치와 목표를 함께 이

루기 위하여 인간중심적인 업무환경에 초점을 

두는 관계지향문화와 생산성과 이익창출을 목표

로 공격적인 전략과 목표를 지니는 과업지향문

화가 지식재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을 알 수 있었다.

가설 2-3에 대한 결과로써, 조직문화 중, 혁

신지향문화, 관계지향문화가 지식확산을 유의

미하게 예측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F 변화량= 

32.160, 유의한 F 변화량=.000). Model 2에서

는 혁신지향문화, 관계지향문화가 지식활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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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p)

B 표준오차 베타

문제

대처

모델 1

관계지향 .445 .060 .448 7.391 .000***

R 제곱=.200    수정된 R 제곱=.197    R 제곱 변화량 =.200 

F 변화량 = 54.620    유의확률 F 변화량 = .000

모델 2

혁신지향 .322 .058 .330 5.505 .000***

관계지향 .342 .060 .344 5.752 .000***

R 제곱=.298    수정된 R 제곱=.292    R 제곱 변화량 =.098 

F 변화량 = 30.304    유의확률 F 변화량 = .000

모델 3

혁신지향 .282 .058 .289 4.887 .000***

과업지향 .230 .062 .213 3.727 .000***

관계지향 .314 .058 .316 5.386 .000***

R 제곱=.341    수정된 R 제곱=.332    R 제곱 변화량 =.042 

F 변화량 = 13.893    유의확률 F 변화량 = .000

지식

재사용

모델 1

관계지향 .344 .054 .395 6.343 .000***

R 제곱=.156    수정된 R 제곱=.152    R 제곱 변화량 =.156 

F 변화량 = 40.227    유의확률 F 변화량 = .000

모델 2

과업지향 .206 .058 .218 3.534 .000***

관계지향 .307 .054 .353 5.707 .000***

R 제곱=.202    수정된 R 제곱=.194    R 제곱 변화량 =.046 

F 변화량 = 12.491    유의확률 F 변화량 = .000

지식

확산

모델 1

혁신지향 .507 .059 .503 8.596 .000***

R 제곱=.253    수정된 R 제곱=.250    R 제곱 변화량 =.253 

F 변화량 = 73.894    유의확률 F 변화량 = .000

모델 2

혁신지향 .403 .058 .401 6.952 .000***

관계지향 .335 .059 .327 5.671 .000***

R 제곱=.350    수정된 R 제곱=.344    R 제곱 변화량 =.096 

F 변화량 = 32.160    유의확률 F 변화량 = .000

***: p<.001

<표 13> 조직문화가 지식활용의 하위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n=221)

의 지식확산을 96.0%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베타 값의 비교를 통한 변수들 간의 상대적 중요

도를 보면, 혁신지향문화(Beta=.401, p<.001)가 

관계지향문화(Beta=.327, p<.001)보다 영향

력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조직

문화 중에서 변화에 대한 준비와 새로운 도전

에 직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혁신문화와 

공유된 가치와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하여 인

간중심적인 업무환경에 초점을 두는 관계지향

문화가 지식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조직의 변화와 새로운 지식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식활용에 영향을 미

치는 정보문화 및 조직문화 요인을 살펴보고, 

정보문화의 여섯 가지 특성과 조직문화의 네 

가지 유형이 지식활용의 문제대처, 지식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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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확산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먼저 정보문화가 지식활용의 문

제대처, 지식재사용, 지식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조직구성원들의 정보에 대

한 태도와 가치관이 지식활용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식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문화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업무성과와 관련된 정보를 파

악하고 업무 수행 및 모니터링 등 기업 성과 기

준에 대한 전사적으로 이해하는 제어성은 조직

구성원들의 문제대처와 지식확산에 긍정적 영

향을 미쳤다. 특히, 제어성은 문제대처와 지식

확산 모두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조직이 현재 직면하는 문제와 상

황을 대처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업무성과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기업 성과 정책이나 

기준에 대한 정보제공이 매우 중요함을 증명하

였다.

둘째, 실수나 실패한 것에 대하여 보고하거

나 공개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정보오류에 대

한 공개성은 조직구성원들의 문제대처와 지식

확산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조직이 현

재 직면하는 문제와 상황을 대처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이 자기의 실수와 실패

한 것을 서로 보고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문

화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조직 외부의 변화나 변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는 적극성은 지식재

사용과 지식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

히 지식재사용에 있어서는 가장 큰 영향요인으

로 밝혀졌다. 따라서 조직의 업무수행이나 상품

개발 등을 위해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정보문화를 독려함으로써 조직구성원

들의 경험에서 습득한 지식과 효율적인 업무방

법을 모색하고자 습득한 노하우 활용이 활발하

게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조직문화가 지식활용의 문제대처, 

지식재사용, 지식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

펴본 결과, 혁신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 관계지

향문화는 지식활용에 있어서 하위요인인 문제대

처, 지식재사용, 지식확산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네 가지 조직문화 중, 

위계지향문화는 지식활용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지식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의 유형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문화 유형 중, 관계지향문화는 문

제대처, 지식재사용에 있어서 가장 높은 영향력

을 지님을 알 수 있었다. 관계지향문화는 공유

된 가치와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하여 구성원들

의 참여와 몰입, 팀워크 및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는 문화로 그 동안의 관련 연구결과들에서 지

식공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Lee et al., 2016; Chidambaranathan & 

Lani, 2015; 조규철, 2011; 장용선, 2010).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지식활용은 조직문화

와 관련한 지식활동에 대한 지식관리, 지식공유, 

지식활용의 일련의 과정에서 지식의 최종 이용 

단계로, 연구 결과 관계지향문화가 지식활용의 

문제대처, 지식재사용, 지식확산 등 모든 영역

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문제대처와 

지식재사용에 있어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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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혁신지향문화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일터로 특정지어지고 변화에 대한 준비와 새로

운 도전에 직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

문화로 그 동안의 관련 연구결과들에서 지식관

리와 지식공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6; Chidambaranathan 

& Lani, 2015; 조규철, 2011; 장용선, 2010). 

본 연구결과 혁신지향문화가 지식활용의 문제

대처와 지식확산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지식확산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과업지향문화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생산성과 이익창출을 목표로 공

격적인 전략과 목표를 지니는 문화로 그 동안

의 관련 연구결과들에서 지식관리와 지식공유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

규철, 2011; 이예빈, 김성희, 2016). 지식활용

에 있어서는, 본 연구 결과 과업지향문화는 지

식활용 중 문제대처와 지식재사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위계지향문화는 규칙이나 질서에 따라 

업무의 절차와 구조를 중시하고 장기적인 안정

을 추구하는 문화로 그 동안의 관련 연구결과

들에서 지식관리와 지식공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조규철, 2011; Lee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 중, 위계

지향문화는 지식활용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그동안의 연구들 대부분

이 지식관리활동과 관련된 조직에 지니는 문화

적 특성 및 영향관계를 지식관리와 지식공유에 

한정하거나 지식활용을 지식공유의 연속적 활

동으로 파악하여 논의함으로써, 조직변화와 새

로운 지식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식

활용에 대해 다룬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 본 연

구에서는 지식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문화

와 조직문화 요인을 다각적으로 규명하였다는

데 시시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조직의 변화와 역량 강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지식활용이 적극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정보문화의 중요성이 강조

되면서, 실증 분석을 통한 문제대처, 지식재사

용, 지식확산 등 지식활용행태에 영향을 미치

는 구체적인 요인을 밝히는 것은 조직 내의 지

식활용 활성화를 위해 실무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식활

용에 적합한 정보문화와 조직문화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직단위에서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

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

구에서 조직문화, 정보문화, 지식활용의 측정을 

설문에 의존하였으므로, 조직문화와 정보문화

의 심층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앞으

로의 연구에는 조직문화와 정보문화의 특성들

이 보다 풍부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심층 면접 

등의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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